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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A 는 대기업 B 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대기업 B 가 스타트업 A 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높이 평가해 스타트업 A 의 회사가치를 50 억원으로 정하기로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스타트업 A 는 가능한 빠른 시일에 투자금을 입금 받고 싶었지만, 대기업 B 는 투자에 앞서 법무 및 

회계 실사를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사가 시작되고 실사를 담당하는 변호사 및 회계사들이 실사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스타트업 A 에게 

보내왔습니다. 실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많아서 실사 대응 업무를 담당하게 된 스타트업 A 담당자는 

여러 날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스타트업 A 담당자는 나름 빠짐없이 준비해서 자료를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들이 살펴보면 

계속 누락된 자료가 발견되었고, 추가 자료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담당자는 자기가 입사하기도 전에 작성된 문서들을 찾아 내야 했는데, 애초에 문서가 없었거나 분실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해왔고, 

담당자가 아는 것은 자기가 답변하고 모르는 것은 다른 직원이나 창업자들이게 물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마침내 실사가 끝나고 스타트업 A는 대기업 B에 투자계약 체결과 투자금 입금을 재촉했습니다. 답변을 

미루던 대기업 B 측에서 실사 과정에서 스타트업 A 의 지식재산권에 중대한 리스크가 발견되어서 

투자를 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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